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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홍 <무례한 복돌이> 캔버스에 아크릴, 130×194cm, 2010

특유의 사회 비판적 시선으로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표현해 탄탄한 매니아층을 형성한 안창홍의 개인전이 열린다. 
부산 출신으로 고졸 학력이 전부인 작가는 학연 지연으로 얽힌 
국내 미술계에서 시대의 유행과 제도권에 편승하지 않는 투철한 
작가 정신으로 일관해 오히려 화단과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는 주변부 인간의 상처와 고독에 대한 따뜻한 응시를 
도발적이고 실험적인 조형 언어로 표현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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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전에서는 농부, 문신 전문가, 백화점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경시된 이들이자 작가의 실제 주변 인물들을 
그린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누드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그의 
누드는 각자의 삶이 숨김없이 각인된 현실적이고 견고한 ‘몸’ 그 
자체이다. 익명성 대신 인물 개개인의 특성과 육체의 즉물성을 
도드라지게 표현했다. 소시민적 삶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된 
인물들의 표정에서는 당당함이 엿보인다.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시선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강렬한 흡인력을 발산한다. 이번 전시는 
사회 모순에 대한 내면의 갈등이 관능적이면서도 퇴폐적인 정서와 
착잡하게 뒤섞인 가운데, 현시대 소시민들의 상처와 고독에 대한 
연민 그리고 우리의 허위허식에 대해 냉소를 표하는 안창홍 
작가의 작품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안창홍 <문신한 남자> 캔버스에 아크릴, 194×114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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